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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9. 6. 3.(월) / 총 1매(본문1)

담당
부서

건설산업과 담 당 자
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박정규․백정호

·☎ (044) 201-3542, 3541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 등을 강화하는
안전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예정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의 

파업과 관련하여,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

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ㅇ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

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운영 및 개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의 

의견수렴*을 해오고 있으며,

* 민관협의체(3.28, 4.25): 노동단체, 제작/수입자, 임대사, 협회, 검사기관 등
개별 간담회: 임대업계(4.6), 조종사 노조(4.12, 4.19, 5.20), 제작/수입사(5.13)

ㅇ 소형 장비의 규격기준 및 조종사 자격관리, 안전장치 등을 강화

하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□ 아울러,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 및 안전사고에

대비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․점검을 지속하고, 고용노동부

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

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 등, 6.3.월) >
◈ “2,500대 타워크레인 멈춘다” … 양 노총 노조 첫 동시 파업
- 4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무기한 파업
-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와 임금인상 요구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 건설산업과 박정규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